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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교육의 맥락에서 자기 이해와 타자 이해를 개념적으로 검토하고 실천적 미적 교육으

로서 음악교육의 가치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는 포스트 휴먼 시대로 일컬어지는 동시대에,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 

명명될 수 있을 음악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명료화해 보는 작업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성격을 검토하고, 실천적 미적 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음악적 경험과 관련하여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과 ‘타자를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를 탐색한다. 그리고 다마지오(A. Damasio)의 연구에 기대어 ‘느낌’의 기제에 내재한 윤리적 

성격을 논의하면서,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구체적 역할을 명료화한다. 이러한 역할은 다음의 세 가지

로 압축된다. 첫째, 음악적 소리로 접근하는 교수⋅학습의 방향을 음악교육의 출발점으로 놓아야 할 것이다. 둘째,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예술가성’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천

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은 음악적 경험의 공적 공유 과정에 중요한 가치를 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연구자

는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접근이 동시대에 요구되는 음악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교육적 실

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한다. 

주제어: 음악교육, 실천적 미적 교육, 자기 이해, 타자 이해, 안토니오 다마지오, 포스트 휴먼 시대

Abstract As a part of efforts to clarify the value of music education that can be named as practical-aesthetic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ducational value of aesthetic music education as a practical 

approach in the post-human era, while conceptually shedding light on the understanding selfness and otherness in 

the context of music education. To this end, after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music education as aesthetic 

education, the researcher delves into the meaning of ‘understanding selfness’ and ‘understanding otherness’ in relation 

to the musical experiences that can be provided from practical-aesthetic education. In addition, the researcher 

articulates the specific roles of music education as practical-aesthetic education, while discussing the ethical nature 

inherent in the concept of ‘feeling’ from Antonio Damasio. The roles of music education as practical-aesthetic 

education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hree points: First, as practical-aesthetic education, music education 

should prioritize teaching and learning approaches that begin with musical sounds as their foundation. Second, as 

practical-aesthetic education, music education should provide students with the experience of “artistship.” Third, 

as practical-aesthetic education, music education should place significant value on the process of publicly sharing 

musical experiences. In conclusion, the researcher proposes that the music educational approach as practical-aesthetic 

education can be an educational practice suggesting the way of music education required in the contemporary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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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1. ‘상시 접속’ 중인 인간 존재가 마주한 상실

오늘날 인간 존재는 외견상 AI를 비롯한 기술의 진보를 삶의 중요한 도구로 삼으며 

자기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포스트 휴먼 시대로 지칭되는 동시대 

맥락은 이러한 인간 삶의 변화와 혁신을 더욱 추동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양의 지식 혹은 정보의 대량 생산을 목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삶의 변화 속에

서, 즉 기계지능이 인간에 버금가는 지능을 갖추어 나가는 삶의 변화를 마주하면서, 우리

는 “이전에 인간만이 고유하게 보유하거나 창조해 낼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한 상실을 우려

하는 평가와 더불어, AI 등의 발전을 인간 진화의 맥락에서 해석하고 더 나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이를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담고 있는 평가”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평가들은 “인간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가의 문제

의식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Kim, 2024a, p. 296). 

그러나 기술의 진보로 “이러한 도구들이 그들이 봉사해야 할 사람들의 주인이 되어가

는 것”(Picard, 2024, p. 13)을 바라보게 되는 가치 혼란의 상황은 과거나 동시대에서나 

매한가지인 듯하다. 1948년, 전후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진단하며 �침묵의 세계�를 집필

한 막스 피카르트(M. Picard)는 “침묵의 객관적인 고독”을 긴장 상태의 “내적 고독”과 

구별하면서, 인간 존재가 상호 대립하는 것들을 정돈하고 중재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의 실체 안에서 매우 능동적인 인간 존재의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그의 성찰은 획일화된 사고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기계 유토피아 속에 감춰진 수동적 인간상을 비판하는 시각을 현시대의 인간 존재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놀랍다. “오늘날 개인은 침묵과 마주해 있지도 않고 공동체와 

마주해 있지도 않으며, 다만 보편적인 소음과 마주해 있다”(Picard, 2024, p. 74)라는 그의 

말처럼, 시대상에 놓인 인간 존재가 맞닥뜨린 구체적 사회상을 넘어서서, 반세기가 훌쩍 

넘는 이전 시대에 그가 가진 시선은 인간의 존재론적 불안을 통찰하게 만든다. 

그리고 피카르트보다 우리 삶의 맥락과 비교적 더 가까운 시대를 진단한 지그문트 

바우만(Z. Bauman) 역시 고독의 존재론적 의미를 곱씹으면서 유동적 현대 사회를 비판적

으로 성찰한다. 

‘상시 접속’ 중인 사람은 결코 온전하게, 충분히 혼자일 수 없기에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또한 결코 혼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즐거움을 위해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창

밖을 바라보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세계를 상상하기 어렵기에 그렇다. (중략) 외로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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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은 고독의 기회를 놓친다. 사람이 생각을 ‘그러모아’ 숙고하고 반성

하고 창조하는 능력, 그 마지막 단계에서 타인과의 대화에 의미와 본질을 부여하는 능력

에 바탕이 되는 숭고한 조건을 잃는 것이다. 그러나 고독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박탈당했고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놓쳤는지조차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

다(Bauman, 2022, p. 21).

위와 같은 바우만의 생각은, 우리가 동시대에 마주하고 있는 실제적 문제들, 즉 포스트 

휴머니즘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우리의 삶에 내재한 본질적인 문제들을 들여다보게 만들

며 우리가 속한 삶의 근원적 조건을 사유하게 한다. 자기인식적일 수 있는 고독의 안에서, 

인간 존재는 자기 생각을 숙고하고 검토하는 것에 기초하여 새로운 생각을 창조해 내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무수한 자극 속에 놓인, ‘상시 접속’ 중인 동시대 인간 

존재는 점점 더 자기 내면의 생각을 그러모을 수 없게 되어가는 것 같다. 자기의 내면세

계를 주체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로 머무르면서, 타자에게 자기 생각을 전하고 또 

그 생각을 검토받는 조건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자기 밖의 대상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늘 과다한 외부적 자극

으로 인해 어딘지 모르게 수동적인 입장에 놓인다. 특히 여러 방면에서 우리에게 제공되

고 있는 기계지능 덕분에 무언가를 알고자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겪어내면

서 탐색하는 과정은 건너뛴다. 그러면서 촉지적으로, 즉 몸으로 감각하고 지각하고 인지

할 수 있는 대상에 자발적으로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 숙고하려는 욕구도 점차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나의 관심사에 맞게 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와 자극들은 여전히 지금의 

나의 관심사 안에서 맴돌며, 편협한 자기 이해를 구축한다. 그리고 동시대 급변하는 사회

상에 내재한 이러한 문제는 인간 삶의 모든 조건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인간 성장

에 관한 교육적 담론 안에서도 공유될 수 있는 문제의식으로 나아간다.

2. 포스트 휴먼 시대, 미적 경험에 관한 단상

앞선 논의는 특히 예술교육의 맥락에서 더욱 거세게 전개될 수 있다. 이제 예술 교과도 

상시 접속 중인 교육의 방식 안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하나의 예술작품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더 잘 경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온라

인으로 데려와 자기 입맛에 맞게 파편화시키기도 한다. 게다가 학교 현장의 예술교육자

들은 예술 교과가 제공하는 미적 경험이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

하면서도, 인지적 과정으로서 지식이나 개념을 습득하는 예술 활동 과정에 몰두하는 데

에 그칠 때도 있다. 해당 예술의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관련한 개념적 이해에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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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많은 예술교육자는 잘 감각하고 잘 표현하고 잘 느끼기 위해 예술의 어떤 개념적 

요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는지를, 또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명료하게 안내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물론 개념적 이해 작업은 예술을 이해하는 필수적 과정이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에 

관심을 둘 때, 혹은 미적 경험이라 일컬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때, 우리가 바라보고 

숙고하는 그 미적 대상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숙고를 수행하는 자기 자신

의 태도를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과정도 교육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다. 즉 일레인 스캐리

(E. Scarry)가 언급하는 미적 경험 혹은 미적 판단에 내재한 세 가지 초점과 연결 지어보자

면,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나 예술적 행위 안에서 일어나는 미적 경험은 미적 대상 그 

자체, 미적 대상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인지적 행위 혹은 가치 부여의 정도, 그리고 

그러한 미적 대상을 창조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자연스레 초점을 두게 

되는 창작자의 창조 행위를 검토하게 만든다.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해 말할 때면, 우리의 관심은 때로 그 아름다운 대상에 쏠리고, 

또 어느 때는 그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지각자의 인지적 행위로 쏠리게 되며, 또 때로

는 아름다운 것의 현존 속에서 그것을 창조한 모종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의해 생각나

게 되는 창조적 행위로 쏠리게 된다(Scarry, 1999, p. 95). 

위의 스캐리가 언급하는 세 가지 초점 가운데에서도, 특히 미적 대상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인지적 행위를 검토하는 과정은 흔히 교육적 맥락에서 자주 언급하는 ‘자기 이해’

와 긴밀히 관련될 것이다. 

지각자의 인지적 행위라는 맥락이 자기 이해와 관련된다면, 음악교육을 포함한 예술교

육은 이 세 가지 차원의 접근을 균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우리가 교육적 

맥락에서 자기 이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특히 음악교육에서 이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어떤 음악적 경험에 기반한 것이고 어떤 

교육적 가치를 함의하고 있는 것인지 명료하게 검토해 볼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다.

미적 경험이 숙고의 과정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깊은 사유 과정은 모두 미적 

경험을 동반할 가능성을 내포할 것이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해 숙고하면서 그 대상을 인식

하고 자기 경험에 비추어 해석하면서 자신의 숙고와 이해 과정을 의식하는 작업은 우리

로 하여금 대상을 더욱 세심하게 바라보도록 하는 힘을 갖게 한다. 또 대상을 보다 명료

하게 해석하여 자기 방식으로 새롭게 표현해 보고자 하는 욕구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판단력 비판�에서의 미적 판단에 관한 임마누엘 칸트(I. Kant)의 생각처럼, 그것은 아마

도 자신의 미적 경험을 타자와 나누고자 하는, 그 경험과 느낌을 모종의 보편적인 것으로 



포스트 휴먼 시대,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가치 탐색

음악교육연구 제54권 1호(2025. 2)  35

인정받고 동의받기를 바라는 인간의 존재론적 욕구인 ‘주관적 보편성’에 대한 요구와 

맞닿아 있을 것이다(Kant, 2000, §54).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자기관심에 

봉사하는 바가 없을 때도 아름다움이 존재하기를 희망하는 것 같으며, 혹은 더 정확히,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아름다움의 혜택을 입는 것이 그들 자신의 자기관심에 

봉사한다는 것을 직관하는 것 같다”(Scarry, 2019, p. 143)고 생각하듯, 미적 경험과 미적 

판단은 인간의 공적 영역과 긴밀히 관련된다. 이러한 미적 경험에서 그 사유의 대상이, 

즉 미적 대상이 예술작품이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는 것은 해당 

예술 언어(소리, 언어, 색채, 공간, 움직임 등)에 근거한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예술적 경험이 비록 언술되기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 특별함의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든 타자와 공유하고 싶어진다.

포스트 휴먼 시대로 일컬어지는 현재, 우리 삶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서의 상호 연결, 

상호 연대에 초점을 두면서도 그것은 그저 “유동적 세상 속 인간의 유대”(Bauman, 2023, 

p. 312)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다채로운 디지털 도구와 의사소통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도, 시시각각 변화되고 불확정적일 

수 있으며 언제든 일방적으로 끊길 수 있다는 이 연결의 존재론적 딜레마는 우리로 하여

금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을 경험하게 한다. 그러한 유동적 유대감에 기반한 연결과 사유

는 모종의 대상에 확고하게 달라붙어 숙고하는 미적 경험과는 사뭇 다른 경험인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미적 경험은 음악교육을 포함한 예술교육이 주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경험일 것이며, 본고는 바로 이러한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조금이나마 명료화해 보는 데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도 명명될 수 있는 음악교육의 가치를 명료화해 보는 작업으로서, 보다 구체적으

로는 음악교육의 맥락에서 자기 이해와 타자 이해를 개념적으로 검토해 보는 작업이다. 

3.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위의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먼저 제시카 호프만 데이

비스(J. H. Davis)가 언급하는 ‘교육 내 예술의 사례들’을 들여다보고 미적 교육으로서 

예술교육의 성격을 검토한 이후에, 동시대 맥락에서 실천될 수 있는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 성격을 유추한다. 이후 실천적 미적 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음악적 경험과 관련

하여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과 타자를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를 탐색한다. 특히 타자 이해

의 맥락에서는 안토니오 다마지오(A. Damasio)의 연구에 기대어 ‘느낌’의 기제에 내재한 

윤리적 성격을 검토하고 미학과 정치학의 관계를 음악교육의 맥락에서 해석하면서, 음악

적 경험 속에서 타자를 이해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명료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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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으로,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세 가지 구체적 역할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다음의 세 가지 연구 문제에 기초한다. 첫째, 실천적 미적 교육

으로서 음악교육에 내재한 ‘자기 이해’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

서 음악교육에 내재한 ‘타자 이해’의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검토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연구자는 문헌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Ⅱ. 교육 내 예술의 사례들, 그리고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 성격에 관한 유추

학생들에게 미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교육 목표로 삼는 ‘미적 교육’이라는 용어

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거나 기술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미적’

이라는 용어의 의미도 그러하다. 이 용어에 대한 일련의 역사적 검토는 잠시 뒤로 하고, 

동시대 예술교육의 맥락에서 기술되는 미적 교육으로서 예술교육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데이비스(Davis, 2022)가 언급하는 ‘교육 내 예술의 사례들’을 들여

다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예술교육의 다양한 접근(혹은 예술교육의 실천 사례들)을 비교

함으로써 미적 교육으로서 예술교육의 성격을 명료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더 나아가 

동시대에 실천될 수 있는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비록 미국의 상황에서 검토된 사례들이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맥락에서도 여전히 유의미

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실천했던 예술교육의 접근과 동시대에 실천하고 있는 

접근, 그리고 앞으로 실천할 수 있을 만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 예술교육의 접근 모두를 

검토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1. 데이비스(2002)의 ‘교육 내 예술의 사례들’

데이비스는 그의 저서 �Why Our Schools Need the Arts�에서 교육 내 예술의 사례들을 

아홉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술 기반 교육, 예술 통합 교육, 예술 주입 교육, 

예술 포함 교육, 예술 확장 교육, 예술 전문 교육, 교과 외 예술교육, 미적 교육, 아츠 

쿨투라(arts cultura)이다. 이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Davis, 2022, pp. 30-44).

‘예술 기반 교육’은 명칭 그대로 예술을 기반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예술이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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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제공하고, 교수⋅학습의 과정과 평가를 위한 모형 역할을 하며, 예술을 넘어선 

비예술 교과를 탐구하는 렌즈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한다. 데이비스에 따르면, 이는 예술 

자체를 진지하게 학습하는 교육이며 이 접근 안에서 학생들은 여러 예술의 형식들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예술교육을 진지하고도 계열성 있게 경험한다(Davis, 2022, pp. 30-31). 

예를 들면, 서사가 담긴 고전 회화 작품(델라웨어강을 건너는 조지 워싱턴, ‘Washington 

Crossing the Delaware’, Emanuel Leutze, 1851)을 가져와 역사 수업에서 해당 예술작품을 

미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은 그 회화가 묘사하는 역사적인 순간의 세부적인 것들을 

관찰하면서 미술사적인 기법들을 활용하게 된다. 또는 과학 수업에서 그 회화를 가지고 

학생들이 실내외에서 실험하면서 화가가 빛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분석하며, 언어(국어, 

영어) 수업에서는 그림을 비평하거나 시를 쓰는 데 영감을 얻도록 그림의 주제나 구조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미적 표준을 사용하게 된다. 혹은 무용 수업에서 

학생들은 그 회화의 이미지에 표현된 움직임을 포착하면서 율동 과정을 안무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음악 수업에서 그 작품은 그 시대의 음악을 배우는 하나의 기준으로도 제시

될 수 있고 또는 균형, 리듬, 대칭과 같은 추상적인 음악적 개념들에 관한 하나의 시각적 

묘사로 사용된다. 이처럼 예술 기반 교육에서 예술작품(오페라, 연극, 고전 회화 등)은 

여러 과목을 가로지르는 학습의 원천이 된다(Davis, 2022, pp. 31-32). 

‘예술 통합 교육’은 일반적인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교수⋅학습의 개선을 목표로 

하여 예술 교과와 비예술 교과가 동반자로 밀접하게 엮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영

웅주의’에 관한 개념을 중심으로 여러 교과가 엮일 때, 예술 영역에서는 ‘화가 에마누엘 

고틀리프 로이체가 조지 워싱턴을 영웅으로 묘사한 그림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으

로, 그리고 사회 영역에서는 ‘타임지가 피아제를 세기의 인물로 선정한 배경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영웅주의 개념이 탐구될 수 있다. 예술, 과학, 문학, 수학 등에서 영웅이 될 

자질이 무엇인지에 관한 보다 폭넓은 질문에 대한 논의를 이끌 수 있으며, 이것이 일련의 

예술 통합 교육으로 엮일 수 있다. 예술 통합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 개선의 예로 많이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예술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보이지 않게 만들 것이

라고 우려하는 이들이 존재하며, 예술 통합 교육 현장의 교육자들은 이러한 엮임의 결과

로 나온 새로운 학습 결과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임무를 

안고 있다(Davis, 2022, pp. 32-34). 

‘예술 주입 교육’은 1970년대 초에 미국의 학교 교육 환경에서 공식적인 예술 프로그램

이 축소⋅제거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예술교육 시간이 감축되면서 그 빈 곳을 채우기 위

해 시도된 접근이다. 예를 들어, 역사 수업에서 과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특정 

시기의 음악을 가져와 감상하거나, 환경 보존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발굴된 조각상의 

조각들을 지역 미술관에서 빌려오는 것, 현대 시인들이나 랩 가수들의 언어에 대한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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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그들의 창의적 작업 과정을 듣기 위해 언어 수업 시간에 그들을 초대하는 경우 

등이다(Davis, 2022, p. 34). 

‘예술 포함 교육’은 예술 교과가 학생들의 필수 과목 중 하나로 자리하고, 비예술 교과

들과 마찬가지로 비중 있게 지도되는 것을 뜻한다. 이 접근에서 예술은 중요한 교과로 

간주되면서 교육과정 내에서 정규 시수가 할당된다. 이는 예술 기반 교육으로 나아가는 

전제 조건이며, 따라서 예술 포함 교육은 예술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이나 내용 구성과 

관련한 접근 개념이라기보다는 보다 큰 범위의 교육과정 조직원리와 관련한 개념으로 

해석되며, 동시에 예술교육의 당위성과 관련한 철학적 토대로 작동하는 개념으로 비춰진

다(Davis, 2022, p. 35). 

‘예술 확장 교육’은 학교를 넘어선 지역사회의 공간에서 예술교육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내 미술관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 센터에서 계획된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콘서트나 예술 공연을 관람하는 것 등이 포함

된다. 예술 확장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예술의 구체적인 실천 방식과 참여 방식을 자연스

럽게 이해하게 되고, 자기 삶에서 예술을 구체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능동적인 예술 향유

자로 성장할 가능성을 제공받는다(Davis, 2022, p. 36). 

‘예술 전문 교육’은 입학 기준이 높은 예술 전문 고등학교의 경우처럼,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 형식에 관해 수준 높은 지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엄격한 예술교육과 

더불어 예술철학적 관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비스에 따르면, 예술 분야의 

경력이 비예술 분야 직종에서의 경력만큼 ‘교육’에서 비롯된 가치 있는 결과물이라는 

생각은 널리 펴져 있지 않은데, 이것은 사회가 일반적으로 예술가를 규범 밖의 외부인, 

혹은 결코 평범하게 살아가지 않을 열정적인 개인으로 간주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Davis, 2022, p. 37).

‘교과 외 예술교육’은 예술이 학교 정규 교육과정 밖에 위치하면서도, 학교의 공간과 

시간을 차지하는 비학문적인 추가 과목으로 보는 시각이다. 예를 들어 교내 문예지를 

편집하는 일, 교내 연극부에서 연기하는 일, 교내 재즈 앙상블에 참여하는 일 등 ‘정규교

과 외’ 또는 학생 교육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활동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다. 예술이 

정규교과에서 제외되면, 정규교과 외의 추가적인 예술 활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지도와 

학습의 양과 질에 대해 학교 사람들은 거의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데이비스에 따르

면, 이러한 접근은 예술이 그다지 중요한 교과가 아니라는 시각을 지속시킨다(Davis, 2022, 

p. 39). 

‘미적 교육’은 예술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와 생활의 모든 측면이 풍요롭게 되고 학생들

이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평가하는 예술교육 접근을 의미한다. 데이비스에 따르면, 미적 

교육 안에서 학생들은 예술작품을 숙고하면서 특별한 분석적 사고 기술을 경험하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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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미적 텍스트(책, 시, 영화, 악곡 등)가 섬세하게 투영하는 인간 경험을 바로 그 분석적 

사고 기술로 해석하게 된다(Davis, 2022, p. 40). 1960~1970년대 미국에서 대두한 미적 교육 

접근은 예술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 활동과 다양한 방식의 이해⋅해석 활동을 강조하는

데, 예술작품과 만남으로써 학생들의 경험을 풍요롭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예술을 통해 

우리의 상상력을 자각하고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미적 교육의 중심적 활동이 예술작품에 대한 ‘인식’이지만, 작품 

‘창작’ 역시도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의 중요한 단계로 간주된다. 

감상자가 자신의 작품을 만든다면, 그는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작품을 제작한 예술가와 

동질감을 가질 수 있고 그 작가가 직면했던 문제들과 도전 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예술 작업 과정에 공감하는 미적 인식의 발달을 도모한다(Davis, 2022, pp. 40-41). 

마지막으로 ‘아츠 쿨투라(arts cultura)’는 인간의 사고와 언어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에 

관한 다양한 정의들을 예술이 형상화하고 연결하는 방식들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데이비

스에 따르면, 문화라는 용어는 인간이 경험을 이해하는 독립된 방식들과 공유된 방식들

을 모두 가리킨다(Davis, 2022, p. 41). 그리고 아츠 쿨투라에서, 예술교육자들은 연속적인 

문화 관점들의 표현에서 예술 제작의 역할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인식하고 구성한다. 

즉 개인의 문화(culture), 지역사회의 문화(cultures), 민족과 민족성이라는 더 큰 문화

(Cultures), 인류의 가장 큰 문화(Culture)를 표현하는 예술로 표현되거나 재현된다. 아츠 

쿨투라의 개념은 학생들로 하여금 대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도와주는 학교

의 존재 이유 속에서, 예술만이 그 일을 온전히 해낼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Davis, 

2022, pp. 41-44). 

데이비스가 제시한 위 아홉 가지의 예술교육 실천 사례를 검토한 결과의 연장선 위에

서,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성격

앞서 살펴본 교육 내 예술의 사례들과 미적 교육으로서 예술교육에 관한 설명은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성격을 유추하고 명료화할 수 있게 한다. 즉 학교 교육에서 실천

되는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 작품을 숙고하면서 음악 영역 

고유의 사고 기술(분석과 해석의 사고 도구들)을 활용하여 음악의 의미를 드러내고 그것

에 자신의 경험을 투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과정일 수 있다. 그것은 음악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해 보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예술작품과 

조우하는 다양한 방식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음악 감상 활동에

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창작해 보는 예술 활동까지도 포괄하는 것이며, 창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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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예술가로서의 경험을 공동체 안에서 공유하는 과정일 것이다. 즉 감상자로서의 예

술가, 창작자로서의 예술가 활동 모두를 포괄하고 그것들이 상보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일 

수 있다. 이러한 예술가로서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학교 예술교육의 역할

이며, 따라서 음악교육이 미적 교육을 수행한다고 할 때, 학생들은 음악적 소리에 대한 

경험 안에 자신의 경험을 투영하여 자기 삶의 유의미한 방식으로 그것을 기술해 내고 

해석해 보는 과정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음악적 소리를 재료로 삼아 모종의 표현적 

방식으로 그것을 새롭게 구조화해 보는 일련의 과정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 창작자로

서의 예술가적 경험을 갖도록 만들 것이며, 음악 예술가가 직면하는 과제를 경험하면서 

작업 과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접근 방식을 함의한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은 그것이 자아성과 타

자성에 관한 이해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이고 역동적인’ 방식을 갖춘 미적 

교육의 접근으로 재개념화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학생들의 사고와 생활의 모든 

측면을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학생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타자에의 인정과 타자의 음악적 

경험에 관한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교육적 함의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연구자는 

이 특별한 철학적 접근을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 혹은 ‘실천적 접근으로서 

미적 음악교육’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은 어떠한 교육적 가치를 내포하

고 있는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적 경험이 자기 이해의 과정을 수반하고 궁극적으로 

공적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가진다고 할 때,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에서 

우리는 음악적 경험 및 공동체적 경험과 그 교육적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기술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잠정적 대답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과정으로, 실천적 미적 교육으

로서 음악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음악적 경험에 내재한 자기 이해와 타자 이해의 구체적 

의미를 미학적, 신경생리학적 논의에 기대어 탐색하고자 한다. 이후, 실천적 미적 교육으

로서 음악교육의 역할을 제시하면서 동시대 음악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의 방향을 보다 

명료화하고자 한다. 

Ⅲ.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 

자기 이해와 타자 이해에의 조망

앞서 스캐리가 구분한 “미적 대상, 지각자의 인지적 행위, 창조자의 창조적 활동” 

(Scarry, 1999, p. 95)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주목 대상은 개념적으로 상호 구별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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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미적 경험 안에서 그 각각의 주목 대상에 대한 평가와 작동에 영향을 주며, 결과

적으로는 미적 경험의 총체적인 의미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음악적 경험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 미적 경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일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역할을 어떻게 명료화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음악적 경험의 본질에 대한 탐색은 자기 

이해의 과정과 타자 이해의 과정을 검토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 존재론적 

문제에 관한 탐색과 관련되며, 미적 경험 역시 그러한 근본적인 인간 경험에 기초하기 

때문일 것이다. 

1. 자기 이해에의 조망

음악적 경험의 본질에 대한 첫 번째 탐색으로서 자기 이해의 과정을 검토하는 일은 

사실 기존의 미학적⋅교육적 연구에서 꾸준히 실천되어 온 과업이라 말할 수 있다. 그것

은 아마도 예술적 경험과 교육적 경험의 본질이 개인 내적인 경험에 기반한 자기의식

(self-consciousness)의 과정과 맞닿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례로 맥신 그린(M. Green)도 

미적 경험에 따른 자기 이해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심미적 경험은 예술작품에 대해 의식적으로 참여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참여란 에너

지를 쏟고 연극, 시, 그리고 4중주에서 주목해야 할 점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다. 가장 

보편적인 학문의 방식인 “무엇”에 대해 아는 것은, 허구적인 세상을 상상력을 통해 구성

하고 이를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인식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중

략) �페스트�라는 소설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중략) 문학예술이 내 삶의 세계에서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을 시간을 거쳐 보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들은 망각되거나 억눌린 

기억, 통찰력과 상실감으로 나를 인도하였고, 텍스트의 질서에 따라 그들을 정돈하도록 

도와주었다. �페스트�를 통해 나는 ‘내 인생의 텍스트 내에서 텍스트를 다시 기술하는 

과정’에 동참하였다(Green, 2019, pp. 198-202).

음악, 시각예술, 문학, 무용 등 예술적 텍스트(해당 예술의 영역이 구사하는 예술 언어

와 창조적 결과물로서 작품)에 대한 통찰력은 텍스트의 질서를 넘어서서 지각자 그 자신

의 경험을 재구조화하고, 그것은 다시금 예술적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케 

하는 것 같다. 위의 그린의 언급처럼, 이러한 텍스트에 관한 이해와 자기 이해의 과정은 

곧 미적 경험을 통한 통찰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천적 미적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이 제공하는 음악적 경험과 관련하여 모종

의 미적 경험을 이야기할 때,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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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자기 자신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이해한다고 할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음악

적⋅교육적 경험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에 관한 잠정적 대답을 기술해 내는 데 있어, 로버트 플랜트 암스트롱(R. P. Armstrong)

의 글은 약간의 힌트를 제공하는 것 같다. 암스트롱은 그의 저서 �Wellspring: On the Myth 

and Source of Culture�에서 “affecting presence”라는 개념을 제시한다(Armstrong, 1975, p. 

19). 우리말로 바꾸어 ‘정서적 존재’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이 개념은 암스트롱에 따르

면 “느낌으로 충만한 경험의 차원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정서적 존

재는 상징과 같은 매개 없이 우리가 그저 “직접성(immediation)”으로 부를만한 것을 통해 

제시되는 것이다(Armstrong, 1975, p. 19). 수잔 랭어(S. K. Langer)의 상징주의 예술철학의 

한계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제시되는 이 개념은, 예술작품 혹은 예술의 행위에 관해 “관찰

하거나 보거나 듣거나 지각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목격/증언

(witnessing)하는 인간의 예술작품에 대한 직면 행위(act)”에 초점을 둔다(Armstrong, 1975, 

pp. 19-20). 즉 사람과 작품 간의 만남이 봄, 관찰, 들음, 지각을 넘어서서 어떤 능동적이고 

자기 의식적이며 역동적인 ‘행위’와 관련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인

간 존재와 예술을 문화에 근거한 것으로 기술하는 이 개념에서, 우리는 문화적으로 근거

한 인간 존재의 근원적 문제를 다루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면서, 다시 말해 문화적으

로 근거한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의 기초 위에서, 인간 존재가 경험하는 느낌 충만한 미적 

경험이 무엇인지를, 맥락성을 포괄한 보편적 경험으로까지 기술할 수 있는 이 경험이 

무엇인지를 논의해 볼 수 있다. 

베넷 리머(B. Reimer)가 암스트롱을 해석하는 견해에 따르면, 음악적 경험에서 이 직접

성의 경험은 ‘경험의 정서적 차원’으로서 음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느낌을 받는 것을 

말한다. 즉 “그 느낌은 음악에 대한 아이디어, 정보, 음악에 관한 어휘, 음악에 대한 사실, 

음악의 역사, 음악의 문화적 배경, 음악 이론, 음악 철학, 음악교육 실천에서의 학습과 

관련된 여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Reimer, 2017, p. 148)라는 리머의 말처럼, 

그 경험은 맥락적인 요소들을 품되 그것을 넘어서는 모종의 실재적인 ‘정서적 객체’로서

의 경험이다. 게다가 이 직접성의 경험은 상징과 같은 매개를 통해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음악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의 역할을 넘어서서, 즉 “그러한 기능적 역할을 넘어서서, 

느껴지도록 배열된 소리의 직접성 안에 침몰된다”(Reimer, 2017, pp. 148-149)라고까지 언

급된다. 

다시 말해 “느낌의 원 현실(raw reality)”(Reimer, 2017, p. 147)을 경험하는 음악적 경험에

서, 음악은 소리 밖의 어떤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안으로, 소리가 구체화한 

문화적 의미 안으로 우리를 직접 데리고 가는 것이라는 이러한 견해는 예술의 언어로서 

‘음악적 소리’가 수행하는 근본적 매개 역할을 들여다보게 한다. 우리가 교육적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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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는 자기 이해의 과정으로서 미적 경험은 각 예술 장르가 사용하는 예술의 재료, 

즉 음악의 경우 ‘음악적 소리’라는 그 재료가 수행하는 고유의 독특한 역할과 그것이 

창출하는 특별한 느낌이 바로 그 음악적 경험의 기저에 놓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교육

을 실천할 때, 그 예술 장르가 고유하게 활용하는 재료들(소리, 언어, 색, 형, 공간, 움직임 

등)을 더욱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그 재료가 더 이상 재료(material)가 아닌 생생한 ‘예술적 

요소’로 전환됨으로써 모종의 이미지가 창출되어 우리에게 감각⋅지각되는 느낌을 탐색

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느낌의 이미지를 지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하

여 의미화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에서 초점을 두는 것은 음악 예술이 고유하

게 작동시키는 소리의 힘일 것이다. 음악적 소리는 음악 예술 고유의 언어이고, 음악적 

아이디어가 그 고유성을 갖고 구조화될 수 있는 장치이다. 음악적 소리가 학생들에게 

어떤 느껴지는 의미로 작동하려면,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는 일차적으로 소리에 대한 경험

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그것이 의미화의 과정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

로 하여금 소리에 대한 탐색을 수행하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음악적 소리에 

관한 탐색 이후의 과정은, 느낌의 충만함을 경험한 지각자로서의 학생들이 자신의 현재 

삶과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 그 음악적 경험을 의미화하고 가치 부여하게 됨으로써 자기 

삶을 다시금 새롭게 채색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전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모종의 상상

력의 작동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자기 안에 갇혀 있던 감정을 새롭게 보듬어 

보는 과정, 음악을 감각하고 지각하며 음악의 소리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느낌의 

의식 과정은 음악적 경험 안에서 수행되는 자기 이해의 과정과 맞물린다. 자기 존재의 

의식 과정과도 맞물릴 이 과정은 음악을 다시금 경험하는 과정으로 전향될 때, 이전에 

경험한 음악을 다시 새롭게 이해하는 시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음악적 

경험들이 쌓여 자기 삶을 보다 섬세하고 명료하게 지각하고 인지하는 힘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능동적 자기 이해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그 때에 학생들은 “역동적인 증언자”(Reimer, 2017, p. 152)가 되는 과정을 경험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포착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자기 이해의 과정이 타자 이해의 

과정과 멀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다. 

2. 타자 이해에의 조망

음악을 포함한 예술교육의 영역에서 그리고 미학적 담론과 정치학의 담론에서 이루어

지는 연구를 들여다보면, 미적 경험 혹은 미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의 관계를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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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꽤 흥미롭다. 양자가 상호 구별되면서도 전이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방식(미적 

판단의 경험이 윤리적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전이의 논리), 윤리적 가치 판단의 공통감각

이 미적 판단에 기초한다는 논리, 그리고 미적 판단 그 자체에 내재한 타자와의 관계성의 

고려로 설명하는 방식 등이다(Arendt, 1982; Choi, 2017; Damasio, 2015; Kieran, 2005). 

특히 음악교육철학 영역에서는 다음의 리머와 같은 생각이 제기되기도 한다. 

특별함을 만들어 내는 음악의 아주 특별한 방식, 윤리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음악의 아

주 특별한 방식은 음악의 궁극적 가치이다. (중략) 음악이 마음, 몸, 느낌에 요구하는 특별

한 방식을 강조하는 것은, 음악 역시 보다 큰 선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는다(Reimer, 2017, pp. 194-195). 

 

위 리머의 생각을 해석해보면, 음악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요구가 삶의 다른 노력들로 

전이되는지의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다만 음악적 경험 그 자체에 내재한 윤리

성은 인정 가능할 것이며, 그것은 음악적 활동 그 자체에 함의된 타자에 대한 인정과 

관련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음악적 경험이라는 고유한 경험, 그 특별한 경험에 내재한 

가치가 윤리적 가치와 관련된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리머는 음악적 

경험의 본질을 미적인 것에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리머는 미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의 관련성을, 음악적 활동 그 자체에 내재한 인간 활동의 도덕성과 윤리적 덕목에 국한

하여 설명한다(Reimer, 2017, pp. 188-193). 

일례로, 리머가 언급하는 방법적 앎(knowing how)의 맥락에서 음악 내적인 앎(knowing 

within music)은 윤리적⋅도덕적 차원들과 관련되는데, 그것은 “신뢰(상호 헌신의 정신), 

능력(음악 활동에서 성취되도록 요구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윤리적 의

무), 협력(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것), 존중(타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용기(창

의성을 형성하는 음악적 가능성에 대한 탐색과 발견, 위험을 감수하려는 개인의 자발성, 

예기치 않은 것과 미지의 것에 대한 열린 마음, 위험스러운 도전을 다루는 것에 가치를 

두는 태도) 등의 윤리적 요구”(Reimer, 2017, pp. 188-192)일 수 있으며, 인간의 가능성을 

보다 완전하게 이루도록 하는 여정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의 설명(전이의 여부를 확답할 수 없는 방식의 설명)은 미적 경험

에 내포한 타자 이해를 충분히 설명해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엄밀히 말해, 리머와 

같은 이러한 설명 속에서의 윤리적 차원은 여전히 자기 이해에 근거한 음악적 경험과 구분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양 간의 관계는 밀접하지만, 음악적 활동에 요구되는 윤리적 요구

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미적 태도에서 윤리적 태도로의 전이 여부는 그다지 명료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음악교육 영역에서 검토될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은 신경생리학자 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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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의 논의이다. 미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의 관계를 신경생리학 논의에서도 풀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다마지오는 몸에 근거한 느낌의 기질과 인간 의식을 연구하는데, 그는 

스피노자 철학에 근거한 일원론적 입장에서 느낌이라는 기제에 내포된 타자 이해의 가능

성을 시사하고 있다(Damasio, 2015). 다마지오의 생각처럼 만약 ‘느낌(feeling)’이라는 인간

의 매우 내적이고도 역동적인 기제가 타자를 이해하는 근거를 내포한다면, 이는 미학과 

정치학 양자 간 전이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게 만드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다마지오는 그의 저서에서 신경생물학과 윤리학

의 접점을 언급하며 집단과 관련한 느낌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편다. 

즉 인간의 느낌이라는 내적 기제가 어떻게 사회적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윤리적 기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물론 “감정이나 느낌의 기제가 

문화적 도구들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의 언급처럼

(Damasio, 2015, p. 187), 문화적 도구의 출현 혹은 공동체 안에서의 윤리적 행동은 인간의 

인지적 전략과 사회적 행동에 기반하지만, 인간의 정서는 “사회적 정서와 협력을 위한 

인지적 전략을 탄생시키는 데 기여했을 것”이라는 게 다마지오의 생각이다(Damasio, 2015, 

pp. 187-194). 

이 생각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윤리라는 것이 생명 조절 기제의 일부

로 시작되었다는 다마지오의 생각은, 모종의 감정이나 느낌을 환기시키는 상황이 ‘협력’

을 포함한 해결 방법을 요구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집단 내에서의 지배적 행동 또는 

복종적 행동의 형태로 나타나는 사회적 정서들은 협력을 규정하는 활발한 주고받기의 

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정의나 영예 등이 협력의 관행으로부터 탄생한 것이

라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Damasio, 2015, pp. 190-191). 협력적 전략이 

생명조절과정에 근거한다는 논의는 윤리적 행동이 뇌의 인지 전략과 그에 따른 행동이라

는 주장으로 압축되며, 그래서 몸에 기반한 뇌의 작동, 신체에 근거한 감정(emotion)과 

느낌(feeling) 그리고 느낌을 아는 단계(knowing feelings/feeling feelings)로서의 인간 의식

(consciousness) 활동은 인지적 전략과 행동을 만들어 냄으로써 공동체 내에서의 윤리적 

차원을 함의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인간 진화의 과정에서 공동체 혹은 집단과 관련한 정서가 발달되었다는 점도 근거로 

작동할 수 있지만, 진화와 유전학적 설명 모두 윤리적 차원의 접점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마지오는 윤리적 행동이 특정 뇌 시스템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즉 느낌의 기질과 관련된다는 것으로 그 논의를 귀결시킨다. 다시 말해, 집단 

안에서의 인간의 윤리적 행동은 생물학적 조절이나 기억, 의사결정, 창의력 등의 부산물

인 것이다(Damasio, 2015, pp. 193-194). 느낌의 윤리적 기능을 주장하면서, “느낌의 자연적 

역할이 생명의 조건을 마음에 담아 두고 행동을 조직할 때 참조하도록 하는 것”(Dama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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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p. 194)이라는 다마지오의 생각은, 느낌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

며, 느낌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그 자체로 사회적 기능(윤리적 기능)의 문제와 관

련될 수 있으며, 그것은 곧 느낌의 인지적 역할(간접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라 해석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매우 내밀한 과정으로서 느낌(협력의 정서를 내포한 느낌)

의 과정은 그것을 ‘의식’하고 모종의 결과적인 행동으로 전환될 때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

적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내적 과정으로서의 느낌의 경험, 

특히 예술적 경험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미적 경험은 그것을 ‘의식’하고 반성적으로 이해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타자와 공유할 수 있는 실체적 대상으로 전환되게 된다. 교육적 

맥락에서 이러한 공적 공유의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자기 이해를 넘어서서 타자

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음악적 경험에서도 위의 설명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학생들은 음악적 경험 속에서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소리의 

느낌을 자신만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여 해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음악적 텍스트를 

자기 삶의 유의미한 방식으로 체화한다. 그리고 그러한 체화의 과정에서 느끼는 자기 

충족감은, 느낌의 기제 안에 내포된 협력적 전략의 정서에 기반하여, 음악적 텍스트를 

이해하는 자기 방식을 타자와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음악 작품에 대한 이해나 음악적 표현 활동의 행위를 가운데에 놓고, 그에 대한 자기 

경험의 구체적 느낌이나 의미화의 과정 혹은 가치 판단의 과정을 표출하는 표현의 과정

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공적 표현의 과정을 교육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음악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나에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음악적 경험과 

그 해석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경험되었는지 상호 이해하는 것, 타자가 경험하는 

새로운 이해의 방식과 그 정서가 나의 주관적 이해에 다시금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정하

는 것,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이 궁극적으로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협력의 정서로 

다시금 전환된다는 점은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이 지향할 수 있는 타자 이해

에 관한 근거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타자의 현전을 상상하는 것, 혹은 나의 미적 경험과 관련하여 내가 바라보

는 미적 대상을 타자는 어떻게 경험할지를 상상하는 것은 자신의 시야를 확장할 가능성

을 제공할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자기 이해의 과정이 보편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것이라는, 모종의 자기 존중감의 성취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적 

경험 속에서 자기 이해의 과정과 타자 이해의 과정은 상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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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역할

궁극적으로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역할을 명료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음악이 제공하는 예술적 경험의 고유함으로서 ‘소리에 대한 역동적 탐색’의 

과정에 담긴 교육적 가치를 주장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학생들로 하여금 한 인간으로서

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지 논의하였다(Kim, 2021, 2019, 2015; Kim & Kwak, 2020). 때때로 

느낌의 교육으로 상정되는 음악교육의 특수성은 음악교육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고유한 

교육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음악으로서의 소리를 직접 경험하는 

자아가 그 자신과 음악의 상호작용을 의식하고, 자신의 느낌이 더욱 확장되어 그 느낌을 

느끼는 의식적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과 관련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느낌의 교육은 

자신의 깊은 내적 에너지와 연결된 자기 이해의 가능성을 담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Kim 

& Kwak, 2020, p. 251). 그리고 미적 경험은 인간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타자와 

나누고 싶어 하게 된다는 주관적 보편성의 인정 욕구와 지각은 ‘느낌’에 내재한 사회적 

가치와 윤리적 덕목을 시사하면서, 미적 경험의 본질인 느낌의 경험을 상호 소통 가능한 

것으로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거기서 더 나아가, 느낌의 기제에 내재한 협력의 

정서를 검토한다면,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이해와 

타자 이해는 새로운 관계 맺기 안에서 이야기될 수 있으며, 그런 맥락에서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음악적 소리로 접근하는 교수⋅학습의 방향을 음악교육의 출발점으로 놓아야 

할 것이다. 이 생각을 조금 더 부연하자면, 실천적 음악교육에서 강조하는 예술적 시민성

의 덕목이 공동체적 음악 활동에 근거해야 한다는 생각은,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

교육의 개념과 상보적일 필요가 있다. 

둘째,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예술가로서의 경험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술가성(artistship)’의 경험으로 명명할 수 있는 미적 경험은, 

“세상에 대해 지각하고 반응하고 표현하는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려는 욕구”(Kim, 2021, 

p. 12)와 관련된다. 누구나 가질법한 그러한 욕구를 드러내고 표현하기 위해 길을 터주는 

음악교육의 실천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음악적 상상력과 그것의 표현을 성심껏 장려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은 음악적 경험의 공적 공유 과정에 매우 중요

한 가치를 두어야 한다. 생생한 경험을 공적으로 나누는 음악교육 활동의 계획과 실천은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적 소통’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다양한 언어적 표현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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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자기 자신의 내밀하고도 유의미한 경험을 역동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이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을 만한 경험임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소통 과정에서 

학생들은 타자의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미적 경험을 새롭게 채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그러한 기회 안에서 느낌의 정서가 더욱 확장되고 깊어지는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Ⅳ. 나가는 말

본 연구는 기술의 혁신과 진보를 마주하며 살아가는 동시대 맥락 속에서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 명명될 수 있는 음악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명료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 음악교

육철학적 논의로서 자기 이해와 타자 이해를 개념적으로 검토하고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

서 음악교육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은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

교육에 내재한 ‘자기 이해’의 의미는 무엇인지,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에 내재

한 ‘타자 이해’의 의미는 무엇인지,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역할은 무엇인지

에 관한 세 가지 연구 문제에 기초하여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느낌’의 기제에 내재

한 윤리적 성격을 논의하고 음악적 경험의 고유성에 근거하여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구체적 역할을 명료화하였다. 특히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이 음

악적 소리로 접근하는 교수⋅학습의 방향을 출발점으로 놓아야 한다는 점, 학생들로 하

여금 ‘예술가성’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음악적 경험의 공적 공유 

과정에 중요한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점의 역할 제시는 기술 발전에 따른 예측 불가능의 

시대에 음악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의 방향을 보다 명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본다.

교육에 관한 담론이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논의하는 것이라면, 음악교육에 관한 담

론은 음악적 경험을 통해 한 인간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와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다. 실천적 성격을 함의한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은 음악적 경험으로 명명

될 수 있는 미적 경험을 통해 인간이, 혹은 학교 음악교육을 통해 음악적 경험을 누리는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에 관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음악교육 방향의 제시는 미적 경험 속에 내재한 자기 이해의 가능성과 

타자 이해의 가능성을 밝히는 작업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 

특히 기계와의 협력과 공존이라는 동시대 맥락과 예측 불가능성을 함의한 교육적 전

망 속에서, 음악교육의 교육목적론적 담론이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역할과 그 교육적 가치

를 명료화하고 피력하는 일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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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매체가 발달하였다고 하여 작곡가나 연주가의 입지가 일방적으로 줄어들까? 

일하는 방식은 일부 조정을 받겠지만, 음악이 존재하는 한 창조적 자율은 여전히 주목받

을 수밖에 없다. 물론, 단순 복제의 음악 활동은 AI 음악가가 대신할 수도 있다. 단순 복

제는 애초부터 예술 음악과 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AI와 연대하든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

든 창조적 음악가는 여전히 고독하다. (중략) 손맛 음악이 디지털 맛을 지니게 된다고 하

여 음악의 미래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손맛이든 디지털 맛이든 불완전한 완전지향체로서

의 인간에게 승화의 자유를 선사하는 음악이 예술 음악이다(Ju, 2024, pp. 52-54). 

결국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되는 ‘승화의 자유’는 아마도 포스트 휴먼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추구할 가치가 있는 미적 경험으로서의 음악적 경험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 논의해 본 음악적 경험 속 ‘자기 이해’의 과정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이해가 타자 이해와 멀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연구자는 실천적 미적 교육으

로서 음악교육이 함의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음악 지각자로서

든, 음악 창작자로서든 음악적 경험의 내재적 가치는 자기 이해를 동반한 미적 경험에 

기초한다. 그러면서도 음악교육으로 제공받는 미적 경험의 확장과 자기 이해의 과정, 그리

고 그에 따른 학생의 미적 감수성의 확장은 궁극적으로 자기 이해를 넘어 타자 이해로까

지 이끌 수 있다. 음악교육의 핵심적 역할은 바로 이 지점의 실천일 것이다.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접근은 음악적 느낌을 경험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기 

존중감의 획득을 가능하게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며, 미적 경험으로서 자기 이해의 과정

이 윤리적 가치를 내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중요하게 검토한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

나 그러한 미적 경험을 누릴 수 있고 공적으로 나눔으로써 타자에 대한 인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생각을 지지한다. 이러한 실천적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은 동시대에 요구되는 

음악교육의 방향을 제안하는 하나의 실천적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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